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팬데믹과 글로벌 공급망 문제

▪ 패데믹이 노출시킨 미국의 공급망 취약성

▪ 마스크, 산소호흡기, 의약품 등 모두 중국에 의존

▪ 바이든 취임하자마자 공급망 분리연구 명령

▪ 미국: 4대 전략제품에서 공급망 분리 시도

▪ 팬데믹 회복과정에서 발생한 공급망 차질

▪ 현재 세계경제 최대의 과제

▪ 생산 단절과 물류 차질에서 발생

▪ 글로벌 기업: 단기대응과 공급시스템 재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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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 12개월의 기업 리스크 요인은 무엇인가?
(MCKINSEY SURVEY 결과, 2021년 10월 조사)

미중공급망분리 정구현

정구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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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하반기 글로벌 공급망 차질의 원인은?

미중공급망분리
정구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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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물류 문제: 미국 서부 양대 항구(Long Beach, Los Angeles)의 적체 심각(70척), 2~3
개월 더 적체될 가능성이 있음.

(2) 미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: 미국 실업률이 2020년 4월에 14.7%로 약 2,000만명이 해
고 되♘다 . 그 중에서 300~400만명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. (거대한 퇴사시대?) 
현재 실업율은 4.7%이나, 급여가 많이 오르고 있다.

(3) 생산 차질: 동남아에서 코로나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.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
의 반도체 후공정 등. 중국도 zero covid-19 정책을 추구하면서 디즈니랜드 방문자 수
천명 전원 검사, 여행자 격리를 최대 6주까지 요구.

(4) 중국의 전력난과 동계 올림픽: 중국 정부가 환경 등 이유로 총 발전량을 규제하는데, 
하반기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력 생산중단하고 공장별로 돌아가며 단전하여 생산이
차질. 2022년 2월 4-20일의 북경 동계올림픽까지 지속



공급망 차질 언제쯤 해소될까?
2022년 6월 또는 2022년말?

미중공급망분리
정구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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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원인의 정리

- 2020 2/4 분기 수요/생산감축에서 → 2020 4/4 분기 이후 수요/생산 증가

- 2021년 하반기 상품의 수요는 2019년 대비 20% 정도 높은 수준: 가수요 포함

- 공급 차질에 대한 기업의 단기 대응은 재고 확보 → 연말경기를 위한 과잉 주문

⚫ 공급망 차질 전망은??
- 위 4가지 요인이 모두 늦어도 2022년 상반기에는 해소되거나 완화될 전망

- 노동력 부족이 더 지속되고 따라서 인플레 압력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음

- 코로나19 (Omicron variant 등) 가 지속되면 거리두기로 노동력 부족→생산과
공급차질차질



바이든의 정책방향은? 
(EO14017 보고서의 내용, 2021년 6월)  

➢ 4개 전략산업에서 미국 공급망의 취약점
▪ 반도체: 미국의 생산점유율이 37%(1990)에서 12%(2020)로

하락

▪ 자동차용 배터리: 수요가 2020-2025년에 747 GWh에서
2,492 GWh로 증가 전망인데 미국의 생산은 224 GWh밖에 안
될 것으로 예상

▪ 희토류: 향후 20년간 리튬과 그라파이트 수요 40배 증가 전망; 
중국이 자원보유의 55%, 정제시설의 85% 점유

▪ 의약품과 원료: 중국과 인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공급망
투명성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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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경제와 산업에 대한 반성 (보고서, 계속)
▪ 제조업 역량 부족

▪ 2000-2010년 사이에 미국 제조업 고용이 1/3 감소

▪ 미국경제가 제조업이 약화되고 금융에 의존하고 있음 (2008년 금융위기)

▪ 미국 자본주의의 단기업적주의

▪ 산업에서 품질과 생산성과 혁신을 경시

▪ 미국 S&P 500기업의 경상이익 중 90%가 주주에게 귀속 (배당 + 주가상승)

▪ 장기적인 시각에서 R&D 투자 부진

▪ 미국은 산업정책이 없음 (EU, 대만, 한국, 싱가폴, 중국과 대비)

▪ 전략적 산업의 지역편중

▪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에 의존 (92%)

▪ 배터리 셀 fabrication은 중국에 의존 (75%)

▪ 국제적 공조도 미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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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고서의 건의 사항: 미국의 신산업 정책?
(1) 생산 및 혁신 역량 강화

- 반도체 설비에 500억 달러 지원; 전기차 구매보조, 국방부가 나서서 지원

- R&D에 정부지원 증액; 차세대 배터리, 제약업, 중소기업지원, 일자리 창출

(2) 새로운 시장경제 건설: 근로자, 가치와 품질 우선

(3) 정부의 구매자/투자자 역할 증대

- 미국내 생산 지원(Made in America), R&D 지원, 근로규칙 강화

(4) 국제무역규범과 이행제도 강화

(5) 동맹국과 연대강화: QUAD + G7(D10) 중심의 기술가치동맹

(6) 단기 공급망 차질에 사전 대비: 사업별 T/F 구성, data hub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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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고서에 대한 평가

▪ 방어적: 중국의 공급체인에 대한 의존을 축소하겠다는 의도

▪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 대한 반성과 근로자 교육에 주목 (민주
당 agenda)

▪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언급이 없음

▪ 중국의 기술발전을 저지하거나 늦추려는 의도가 안 보임

▪ 미국의 신산업정책이기는 하나 보호주의 보다는 동맹국에 의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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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중 패권전쟁은 왜 기술로 수렴하나?  

➢ 무역전쟁은 전초전

▪ 수출규모(5,000억 대 1,300억 달러)의 차이로 중국이 불리

▪ 생산분업이 진전된 상황에서 관세 부과는 양국에 모두 부담이 됨

➢ 결국 기술이 국력을 좌우

▪ 국력의 구성요소(hard power): 경제력과 군사력

▪ 경제력: 인구와 생산성이 좌우하며 결국은 기술혁신(생산성)이 중요

▪ 군사력: 국방예산과 첨단무기가 결정적 요소

➢ 무역전쟁에 비해서 기술패권 싸움은 수단과 효과가 애매

▪ 미국이 가진 카드: 무역, 달러화, 기술, 원유, 해군력, 내부체제(정치 및 경제제도)

▪ 중국이 가진 카드: 내수시장 규모, 외환보유고, 중국인의 강한 민족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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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의 기술추월은 2013년경부터 본격화

➢ 중국의 기술력과 경영능력 발전 추이

▪ 2001년 WTO 가입 후 2007년경 까지는 BoP시장에서 ‘good-enough’ 제품으로 승부

▪ 2007-2012년 경 middle market에서 경쟁력(세계은행 보고서; 건설중장비, 정밀기계 등
전통제조업에서)

▪ 2013년경부터 high-end market에 본격 진출

➢ 몇 가지 증거

▪ Smart phone 시장: 삼성전자 m/s 19%(2013)에서 0.8%(2018)로, Oppo; Vivo

▪ 유니콘 비중: 2013년 0개, 2017년 36% (미국; 41%, 기타합계; 23%)

▪ 전세계 market cap에서의 GAFA와 BAT의 순위 (2020 세계 100대기업: 59:13)

▪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 되면서 중국의 기술추월이 본격화

211206 12미중공급망분리 정구현



중국은 어떻게 기술진보를 하고 있나? 

➢ “Market for technology”; 초기에는 시장 내주고 기술습득하기

➢ 연구개발 투자

▪ 2013년부터 GDP의 2% 이상을 R&D에 투입/2020년부터 2.5% 투입

▪ 2007-16년 기간에 R&D 투자액이 연평균 21% 증가

▪ 세계 최대의 연구인력 확보/PPP기준 세계최대 규모의 R&D 투자

➢ 시장요인

▪ 세계 최대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자 확보

▪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장

➢ 정부주도의 경제와 산업정책(‘중국제조 2025’)

▪ 외국기업의 시장 진입 제한

▪ 중국기업에 대한 지원(보조금, 금융지원)과 차별적 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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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진핑의 신 기업 및 산업정책
▪ ‘共同富裕’ 강조: 빈부격차 축소, 대기업과 억만장자의 기부 급증

(1) 플랫폼 독과점 규제

- 2020년 Ant Financial Group 상장폐지, Tmall에 벌금부과 (한화 3.3조원)

- 2021년 텐센트에도 벌금부과 및 자회사 합병불허

(2) 데이터 및 사이버 보안강화

- 규제 대폭강화: 법제와 기관 설립; 100만명 이사의 데이터 보류기업 해외상장은
허가제로

- 미 증시에 상장한 디디추싱의 신규고객 모집 중단; Bytedance(TikTok) 미 증시상
장 불허

(3) 사회정책: 과외금지, 중산층 부담 감소, 주택가격 상승 억제 (저출산 대책)

(4) 제조업 육성 강조와 민간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관리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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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VC(GLOBAL VALUE CHAIN)은 뿌리가 깊음

➢ 국제생산분업의 역사

▪ 국제 생산분업은 1970년대 초 offshoring(해외 하청생산)으로 본격화

▪ 1970년대 초 미국의 수입상/대형소매상들이 노동집약형 경공업(의류, 신발, 잡화 등) 제품을 동
아시아에 하청생산

▪ 아시아의 네 용(한국, 대만, 홍콩, 싱가포르)이 이를 바탕으로 발전

▪ 하청회사들은 조립(assembly)에 특화: OEM 모델

➢ GVC의 본격화

▪ 1980년대 초부터 PC가 동아시아에서 조립 및 생산 (특히 대만이 부상)

▪ 복합GVC(3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고, 국경을 2회 이상 이동) 발달

▪ 1992년에 중국이 전면 개방을 하면서 국제분업이 가속화

▪ 1991-2010년의 20년이 GVC의 전성기

▪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: 정보화와 중국의 개방(저임금 노동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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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도체의 VALUE CHAIN
(극도의 분업으로 인해서 국경을 70회 넘어야 함, 보고서 27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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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도체의 세계 공급망
(자료: BCG & SIA 반도체 보고서, 2021.4, 5 쪽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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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도체 수요의 국가별 분포 (위 BCG 보고서, 11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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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VC(글로벌화의 핵심)의 장점과 취약점
➢ 특화와 효율성

▪ 시장경제의 강점(아담 스미스): 분업과 특화

▪ GVC는 글로벌 차원에서 특화와 분업

▪ 가장 유리한 입지에서 경제활동을 수행

▪ 자유무역을 통한 글로벌 생산의 극대화: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

▪ 산업내 교역의 증가와 국제 수직적분업

➢ 상호의존도의 증가와 취약점 (key word: resilience)

▪ 무역에서 부품과 소재의 비중이 증가

▪ 외부적인 충격에 취약: 보호주의, 전쟁, 질병(신종 코로나 바이러스)

▪ 미국과 중국 간에도 높은 상호의존도 형성

▪ 특히 IT 산업에서 동아시아 4개국의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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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경제가 3 개의 역내가치사슬(RVC)로?  

➢ 공급체인에서 안보(안정적인 공급) 요인이 원가/효율에 추가되면서

▪ 각국이 일부 품목의 일정 부분을 국내 생산으로 의무화

▪ 동시에 해외생산의 국내이전(reshoring 또는 U-turn)을 독려하고 지원

➢ 본국귀환(reshoring)의 한계

▪ 미국의 국내는 생산기반이 취약 (근로자와 공급업자 부족)

▪ 생산공장 건설에 장시간 소요

▪ 가까운 저 생산국으로 이동(nearshoring)

➢ 부분적으로 지역 중심의 생산분업으로 전환

▪ 미국은 USMCA를 중심으로 원산지 규제 → 멕시코가 수혜

▪ EU도 독일을 중심으로 EU내 인접국으로 생산입지가 부분 이전

▪ 아시아도 ASEAN(AEC)을 중심으로 동북아와 동남아 중심의 분업 활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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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아시아지역 생산분업(EAVC)의 모습
➢ 동아시아 지역가치사슬(EAVC)의 역사

▪ 1단계(일본주도시기, 1970-1990): 일본의 부품/소재를 4龍이 조립/수출

▪ 2단계(복합분업시기, 1991-2010): 일본과 한국, 대만이 부품을 공급하고 중국에서
조립해서 제3국에 수출

▪ 3단계(중국주도시기, 2011-현재): 중국이 세계 제조업 1위로 부상하고 임금이 상승
하면서 동북아 4개 경제와 동남아 9개 경제가 새로운 분업체제 구축

➢ 새로운 EAVC의 모습은?

▪ 미국의 보호주의를 피하려고 동북아 기업이 ASEAN으로 생산입지 이동

▪ 미국과 EU의 글로벌기업도 미중갈등을 우회하여 ASEAN으로 이동

▪ ASEAN 내에서 기존 5개국과 신흥 4개국(CLMV)이 인프라와 역량 강화

▪ 동북아 4개 경제와 AEC(ASEAN)의 보완적인 역량을 대체하기 힘듦

▪ ‘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지역생산분업’이 세계 제조업의 주력으로 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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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과 중국 경제의 상호 의존성
(RYAN HASS, “NEW NORMAL IN US-CHINA RELATIONS”, BROOKINGS 
INSTITUTION, 2021.8)

▪ 무역: 트럼프의 관세부과의 영향은 제한적

▪ 금융: 직접투자는 줄었으나, 주식 및 채권투자는 여전함

- 쌍 방향: $3.3 trillion 추정 (미국 → 중국 $2.2조, 중국 → 미국 $1.2조)

▪ 기술의존과 공동개발

- BAT 모두 미국에 연구센터 설립; 미국 대기업도 중국에 거의 R&D 기반

- 양국의 공동연구 매년 증가추세 (2020년에도 전년대비 10% 증가)

▪ 인적교류: 미국에 중국 유학생 수는 37만명 (미국 전체 외국학생의 34%)

▪ 화웨이와 ZTE에 대한 규제, 반도체 장비 및 기술도입 등 불허에도 불구하고
상호의존성 잘 줄어들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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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중 공급망 분리와 양국경제 전망
➢ 팬데믹이 노출시킨 미국과 EU의 취약성

▪ 기업들(MNE)이 효율화를 극대화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

▪ 중국은 제조업에서 ‘자기완결형’ 공급망을 구축함

▪ 미국과 EU는 전략적인 상품에서 중국에 크게 의존

➢ 미국과 중국의 세계경제 지배력은 오히려 더 강화

▪ AI에서 두 나라의 지배력은 70% 이상으로 추정

▪ 큰 시장이 유리한 상황 전개: 미국, 중국, EU, 일본, 인도 등

➢ 장기적으로 어느 나라가 더 유망할지는 애매

▪ 중국이 공산당의 경제지배를 강화하면 경제의 효율성 하락

▪ 미국은 혁신 역량에서 중국보다 우수함

▪ 일본 연구소 전망: 2060년까지 두 경제의 규모는 막상막하 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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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 (총5,204개중 중국점유 33.8%)  
[자료: 국제무역통상연구원, TRADE FOCUS, 2021.8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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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질문: 누가 21세기형 혁신을 주도할까? 
▪ 20세기형 혁신: corporate 

R&D중심 Closed Innovation
- 1920년대 초 Dupont에서 시작

- 연구인력과 투자를 통해서 특허
를 많이 내고 기술독점력을 확보

- 제약, 화학, 기계, 자동차 제조업

▪ 미국이 100년간 주도했으며, 독
일, 일본과 한국이 추격

- 일본기업의 혁신은 왜 멈추었나?

- 한국의 혁신 방식은 바뀔 것인가?

▪ 21세기형 혁신: 생태계를 주
도하는 Open Innovation

- Silicon Valley가 상징

- A&D: acquire and develop

- 창업생태계: 수 많은 startup을 지원
하는 VC, accelerator, 인수합병, 협
업, 인력공급 등 생태계를 구축

▪ 중국은 open innovation을 할 수 있
을까?

- 선전(Shenzhen)형이란? 

- 독자적인 혁신 생태계 구축이 가능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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